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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묵상 >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
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
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겂 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13일(수) 요 5:19-20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 그것이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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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

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

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덧 풍족함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점차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

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

님의 뜻이 바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의 여섯 번째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고

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상학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제직들도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

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